
「별지 3호」

항내급유수칙(제32조 관련)

1. 연료유 수급선박에서 지켜야 할 사항

가. 항내에서 선내 유류 또는 빌지(BILGE)를 이송하는 작업을 절대로 하지 

말아야 하며,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.

나. 기관실의 밸브 조작은 반드시 당직 기관사가 입회하여 실시해야 한다.

다. 항내 진입 전에 빌지 선외변(OVERBOARD)은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.

라. 급유 시 사전에 수급 대상 연료탱크를 사운딩(SOUNDING)하여 잔량을 정확

히 측정하고, 반드시 기관장과 당직 기관사의 현장 감독 아래 실시해야 하며,

급유전(BUNKER STATION)에는 1명 이상의 견시원(見視員)이 항상 근무해야 

한다.

마. 본선 마스트(MAST)에 위험물 취급을 알리는 신호기(주간: 붉은 깃발, 야간:

홍등)를 게양해야 한다.

바. 유사시를 대비하여 상갑판의 급유현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본선 보유 방제장

비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.

아. 급유 중이거나 유류 취급 시에는 선내에서 용접작업 등 모든 화기취급을 삼

가해야 하고 거주 구역의 모든 문은 폐쇄해야 하며, 흡연은 절대 하지 말아

야 한다.

자. 급유하기 전에 본선 상갑판에 배수구(SCUPPER)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.

차. 본선 기관장은 급유 시작 전에 본선 작업원에게 밸브 및 파이프 라인 조

작에 대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.

카. 본선 기관장은 워키토키 등 통신수단을 확보하고, 급유 중 본선의 급유상

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그 사항을 급유선의 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타. 급유선의 선장 및 급유를 수급 받는 선박의 선장은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

상특보가 발효 시에는 선박급유를 해서는 안 되며, 풍랑주의보 발효 전이라

도 수시로 해상기상을 판단하여 급유에 따른 해양오염 및 선박사고 등이 

예상될 경우 즉시 급유를 중단해야 한다.



2. 연료유 공급선박에서 지켜야 할 사항

가. 유효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본선의 당직자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여 급유

상황을 파악해야 하며, 통신수단의 고장에 대비하여 1명의 견시원이 급유

선 갑판상에서 항상 대기해야 한다.

나. 급유선 안에 오일펜스, 유처리제, 유흡착제 등 오염방제장비를 즉시 사용이 

가능한 상태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.

다. 다른 회사 선박을 임차하여 급유할 경우, 반드시 급유회사의 현장책임자가 

동승해야 하고 승무원에게 급유 시 안전수칙을 재교육해야 한다.

라. 급유선의 가장 높은 곳에 명확한 식별표시(주간 : 붉은기, 야간 : 홍등)를 게양

하여 다른 선박의 접근을 적절히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.

마. 급유선이 안전하게 계류되었음을 확인해야 하고 연료와 수급호스는 충분한 

여유가 있어야 하고 잘 지지되어야 한다.

바. 급유선의 선장은 수급받는 선박의 모든 배수구가 폐쇄되었는지 확인하는 

등 수급받는 선박이 모든 안전조치를 하였는가를 안전 점검표에 의해 상호 확

인 후 작업해야 한다.

사. 작업 중 어떠한 경우라도 흡연할 수 없으며, 화재예방에 노력해야 한다.


